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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관련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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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일반적인 수준을 알아보고, 영성이 성공

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

인을 대상으로 유의표집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남자노

인 118명과 여자노인 197명, 전체 315명이었으며, 이들의 연령범위는 61세에서 91세 사이였

다. 첫째,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공적 노화 수

준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높았다. 종교적 영성 수준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80대 이상 집

단이 70대 집단보다 높았다. 실존적 영성 수준은 60대와 80대 이상 집단이 70대 집단보다, 

중류층 이상 집단이 저소득층 집단보다 높았다. 둘째,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 모두 성

공적 노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

공적 노화의 수준도 높았다. 셋째, 실존적 영성은 인구학적 배경 및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을 통제한 후에도 성공적 노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실존적 영

성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수준도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성공적 노화를 위해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영성적 측면, 특히 실존적 영성을 포함하

는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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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2년 말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11.7%로 나타났으며,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

계청, 2012). 이처럼 노인 인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앞으로 평균수명이 100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

면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의 문

제, 즉 성공적 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Erikson(1968)은 생의 여덟 번째이자 마

지막 발달위기인 ‘통합감 대 절망감’에서 노인

들은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서 자신의 삶을 되

돌아보게 된다고 하였다. 살아온 삶에 대한 

회고를 통해 자아통합감을 성취하려는 노력이

나 그 과정에서 발달하는 지혜에 대한 Erikson

의 견해는 단순히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

애적 발달의 관점에서 정신적으로 보다 성숙

해가는 노년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아울러 이러한 전생애발달적 

관점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

요성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1986년 성공적 

노화를 주제로 세계노년학회가 개최된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

기로 Rowe와 Kahn(1987)은 연령증가와 관련된 

생리적, 심리적 감퇴에 초점을 맞추어 성공적 

노화를 개념화하였고, 평균보다 나은 생리적, 

심리적 특성을 가진 사람을 성공한 노인이라

고 하였다. 이후 Rowe와 Kahn(1997, 1998)은 활

동이론에 근거하여 질병 및 장애 예방, 높은 

수준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유지와 적극적인 

사회활동참여의 세 가지 요소를 성공적 노화

의 핵심 개념으로 제안하였다. 즉, 성공적 노

화란 질병과 장애가 없고 높은 인지 능력과 

신체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적극적 사회참여가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00세 시대

를 앞두고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모델이 

젊은 노년층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예

측요소가 될 수 있으나 최고령층 노인들의 경

우에는 과연 성공적 노화의 현실적인 기준인

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신체적, 물질적 지원을 중심으로 폭

발적으로 증가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

가 어느 정도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

공적 노화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신동민, 2012). 또한 전생애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에 노년기에 노화로 인해 감퇴

하고 상실되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증가하고 새로이 나타나는 발달의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상실하는 부분

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개입뿐 아니

라 노년기에 새로이 획득하거나 강화되는 능

력을 지지해주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동일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Luthar, 

Ciccetti, & Becker, 2000). 그러므로 개인의 부적

응행동을 유발하는 위험요인(risk factor)을 규명

하고 제지하기보다는 부적응행동을 개인이 방

어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

을 규명하고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노년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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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잠재적인 자원으로서 영성에 대해 관심

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특히 여러 분야에서 

상실되는 것이 많은 최고령층 노인(oldest old)

의 경우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영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으며, 

Crowther와 동료들(Crowther, Parker, Achenbaum, 

Larimore, & Koenig, 2002)은 성공적 노화의 구

성요소로 Rowe와 Kahn의 모델에 긍정적 영성

(positive spirituality)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영성

을 포함한 다차원적 성공적 노화모델을 설정

하게 된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상태로 정의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Ng, Broekman, Niti, Gwee, 

& Kua, 2009).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단어는 숨이나 호흡

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간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말이다. 영성은 그 

사용영역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

므로 하나의 통합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

다. McFadden(1996)은 영성을 출생시부터 타고

나는 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자하는 동

기적, 정서적 기초로 정의하였다. Wink와 

Dillon(2002)은 넓은 의미로 영성은 물질적인 

측면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Canda와 Furman(2010)은 영

성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특성

으로 자아초월적 경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

주하였다. 권석만(2008)은 영성을 우리를 근원

적으로 이끄는 뿌리와 같은 것으로 이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느끼고 충만한 삶을 살

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영성은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체를 넘

어서 더 큰 전체 또는 절대자와 연결되기를 

바라는 자기초월적 욕구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김종성, 안상섭과 한성렬(2009)은 영성이란 자

기초월과 자기포기를 위한 심오하고도 신비스

러운 인간적 열망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하였

다. 따라서 영성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특성과 관련된 측면과 초월적 관계

에 대한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성의 개념은 종교성과 결부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

들 두 개념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였

으나(Moberg, 2005), 이들 개념은 동일한 구인

으로 보기 어려운 각기 독립적인 구인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Wink & Dillon, 2003). 

Paloutzian과 Ellison(1982)은 영성을 자기와 타인

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영성의 수평적 차원인 

실존적 영성과 신이나 지고의 가치와의 초월

적 관계를 의미하는 영성의 수직적 차원인 종

교적 영성으로 구분하였다. 실존적 영성은 자

신과 타인, 세상과의 초월적 관계를 의미하며, 

종교적 영성은 생명의 근원인 절대자와의 초

월적 관계를 의미한다. 실존적 영성이 개인의 

인생에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

여하는 것이라면, 종교적 영성은 신과의 관계

에서 느끼는 영적인 안녕으로 인간이 질병과 

고통, 상실 등과 같은 삶의 위기에 어떻게 대

처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실존적 영성은 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종

교적 영성은 주로 특정 종교적 전통에 기초한 

체계화된 신념이나 관행으로 정의할 수 있다

(Koenig, McCullough, & Lars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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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통적인 종교성을 넘어서는 포괄적

인 개념의 영성은 성공적 노화와 밀접한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주목받게 되었다(Ng et al., 

2009; Sandler & Biggs, 2006). 영성이 어떻게 성

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Wink와 

Dillon(2003)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자신

의 영적인 측면을 탐색하기 위해 내면에 초점

을 맞추며, 변화하는 자연의 리듬에 보다 수

용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rikson(1950)

도 노년기를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향한 영적

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아통합감과 절망감 

간의 긴장을 해결하려는 심리적 욕구로서 특

징 지워지는 시기로 묘사하였다. 자아통합감

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모두 수용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움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고 보았

다. 이러한 사실은 노년기 안녕감의 핵심적 

요소로서 명상이나 숙고, 생의 회고의 중요성

을 말해주는 것이다.

Tornstam(1997)에 따르면 노인들은 세계에 

대한 물질적, 실용적인 관점으로부터 보다 우

주적이고 초월적인 관점으로 변화하며, 이러

한 변화는 노년기의 삶에 만족감을 부여한다

고 한다. 초월적 변화는 자기(self) 수준, 사회

적(social) 수준, 우주적(cosmic) 수준의 세 가지 

수준에서 일어난다. 자기 수준의 변화는 자기

중심성의 감소, 물질주의와 신체적 외모에 대

한 관심의 감소, 내성적 욕구의 증가를 의미

하며, 사회적 수준의 변화는 피상적 사회적 

접촉에 대한 관심의 감소, 고독과 명상 욕구

의 증가를 포함한다. 또한 우주적 수준의 변

화는 자연이나 우주와의 연결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노인들로 하여금 시간, 공간, 삶

과 죽음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고, 과

거나 미래 세대와의 친밀감도 증대시킨다. 또

한 Frankl(1964)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

에 직면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세 가지 

방식, 즉 창조적, 경험적, 실존적 가치를 표현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데, 

이 가운데 실존적 가치의 표현은 역경에 직면

하여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만성질환의 비

율이 높은 노인에게 있어서 영성은 중요한 의

미를 지니며(Baltes & Smith, 2003), 그 중에서

도 삶에 어려움이 많은 빈곤층 노인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Holstein & Minkler, 

2003).

그러나 영성의 영향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

은 아니며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영

성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녕감을 저해

할 수 있다. 신과 같은 절대적 지도자에게 무

조건 복종하고 헌신하도록 강요하거나, 건강

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의학적 치료를 배제하고 

오로지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도록 조장하는 

영성의 특정 측면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반면 긍정적 영성은 질병에 맞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해주는 인지적 체계를 마련해준다. 긍정

적 영성은 기도나 명상 등의 영성적 활동을 

통해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적극적 인생참여의 

길로 인도해준다는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탐색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은 Rowe와 

Kahn(1997, 1998)의 모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관련성 탐색  63

다. 즉, 질병과 장애가 없어야 신체 기능과 인

지 기능을 유지하기가 용이하고,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참여가 가

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에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

다(김경호, 김지훈, 2009; 성혜영, 조희선, 2005; 

Seeman, Lusignolo, Albert, & Berkman, 2001; 

Strawbridge, Wallhagen, & Cohen, 2002; Tabbarah, 

Crimmins, & Seeman, 2002). 그러므로 신체 기

능과 인지 기능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을 통제한 이후에도 영성이 성공적 노화를 추

가적으로 설명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

은 사회경제적 지위, 성, 학력, 연령, 배우자 

유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다. 다음

으로 신체적 건강과 기능 유지, 종교 및 영성

의 순으로 나타났다(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Cooney, 2011). 그러나 연령과 성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성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종교 및 영

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성과 종교

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단지 종교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이것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었다. 또한 성공적 노

화의 개념을 자아통합감이나 생활만족도, 심

리적 안녕감 등 다양한 개념들을 사용하여 측

정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도 연구결과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동배(2008)의 성공적 

노화모델을 근거로 성공적 노화란 중용적인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기완성을 지향함과 

동시에 자기와 타인을 수용하는 정도로 정의

하고자 한다. 또한 영성의 실존적 측면과 종

교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이 성공적 노

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

적 노화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

음으로, 성공적 노화와 신체 기능 및 인지 기

능과 영성의 관련성을 탐색한 후, 사회인구학

적 특성과 신체 기능 및 인지 기능의 영향력

을 통제한 후에도 영성이 성공적 노화를 의미

있게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서 영

성의 의미를 탐색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성공적 노화 및 영성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성공적 노화는 신체 기

능 및 인지 기능, 영성과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노인의 영성은 인구학적 배경 

및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통제한 후에도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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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자 118 37.5

여자 197 62.5

연령

60대 110 34.9

70대 160 50.8

80대 42 13.3

90대 1 0.3

무응답 2 0.7

최종

학력

대학졸업 58 18.4

고등학교 졸업 69 21.9

중학교 졸업 60 19.0

초등학교 졸업 120 38.1

무응답 8 2.5

배우자

유무

유 179 56.8

무 136 43.2

동거

가족

자녀 178 56.5

친척/친구 9 2.9

기타 64 20.3

없음 50 15.9

무응답 14 4.4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0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

구대상의 성, 연령대, 생활수준, 활동 여부 등

을 고려하여 유의표집 하였다. 총 323명을 대

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는데,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부실 기재되거나 

미완성된 8부를 제외한 315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약 72세였고, 최소 

연령은 61세, 최대 연령은 91세였다. 남자 노

인들의 평균 연령은 71세, 여자 노인들의 평

균 연령은 73세였다. 연구대상에서 여자 노인

이 남자 노인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 없는 가정보다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족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측정도구

성공적 노화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동배(2008)가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공적 노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적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타인수용의 6개 

하위 요인, 총 3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

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동

배(2008)는 이 척도의 타당도와 관련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

수가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서 노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범용적

인 척도로 간주되는 ‘노인 삶의 질 척도’와 상

관분석을 한 결과 r = .72로 나타나 공인타당

도가 높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 전체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94로 나

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자율적 삶 .87, 자기

완성지향 .79, 적극적 인생참여 .78, 자녀에 대

한 만족 .93, 자기수용 .71, 타인수용 .7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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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영성을 평가하기 위해 Paloutzian과 Ellison 

(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 척도(Spiritual Well- 

Being Scale: SWBS)를 최상순(1990)이 번안한 것

을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영성의 수직적 차원인 종교적 영성(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10문항, 영성의 수평적 차원

인 실존적 영성(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영성은 인간

이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안녕감을 의미하

며, 실존적 영성은 인간의 삶에 대한 목적이

나 만족감과 관련된 안녕감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

다’(5)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은 

20점에서 100점까지 분포된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

을수록 해당 영적 안녕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Paloutzian과 Ellison의 연구(1982)에서 보

고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종교적 영

성 .96, 실존적 영성 .86, 전체 .93으로 나타났

으며, 최상순의 연구(1990)에서 Cronbach α값은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값은 

전체 .91, 종교적 영성 .84, 실존적 영성 .84로 

나타났다.

신체 기능

신체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윤환과 

동료들(2002)이 개발한 신체 기능(Physical 

Functioning: PF)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리나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상․하체 운동능력(mobility), 일상생활수행능력

(activities of daily living),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관련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전혀 

어렵지 않다’(3), ‘약간 어렵다’(2), ‘매우 어렵

다’(1), ‘전혀 할 수 없다’(0)의 4점 리커트 척

도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기능

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척도의 점수화는 각 

항목의 점수(0-3)를 더한 총점을 문항수로 나

눈 후 다시 응답 최고 점수인 3으로 나누어 

100을 곱함으로써 최고점수가 100이 되도록 

산출하였다. PF척도는 개발 당시 내적 합치도

가 .92였고, 준거관련타당도와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91로 나타났다.

인지 기능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Treffinger(2000)

의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CPS) 체크리스트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인간발

달 전공 교수 3인으로부터 번역내용의 타당도

를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창의적 

사고 능력과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식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

을수록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나타낸

다. Treffinger(2000)는 이 척도가 창의적 사고 

능력 및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들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 준거관련타당도가 높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9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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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

사를 통해 노인들을 일대일로 면접할 때의 주

의할 점을 확인하였고,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체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본 조

사 실시 전, 총 3회에 걸쳐 8명의 면접자들을 

훈련시켰다. 노인들의 경우, 연령, 신체 기능 

및 인지 수준에 따라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이

나 문항 이해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훈련을 

통해 면접자들에게 노인 면접 시 태도와 주의

할 점 등을 주지시켰다.

본 조사의 연구대상 노인은 연령,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유의표집하였고, 노인복지관, 사

회복지관, 교회, 성당 등에 미리 연락을 취해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

을 실시하였다. 노인 1인당 면접에 소요된 시

간은 20～40분 정도였다. 면접 시 직접 설문

지에 기입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경우,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게 하였고, 그렇지 않은 노인

들은 면접원이 구두로 질문한 후 응답을 질문

지에 기록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

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값을 산

출하였다. 다음으로, 배경변인에 따른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분산분석을, 사후분

석으로 Scheffé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와 신체 기능 및 인지 기능, 영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를 산출하였다. 끝으로 배경변인 및 신체 기

능과 인지 기능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을 통제한 후에도 영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에는 IBM SPSS 

20.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성공적 노화 및 영성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

노인의 성,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경제수준, 

연령대에 따른 성공적 노화와 영성에서의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분산분석을, 사후분석

으로 Scheffé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먼저, 성공적 노화의 수준

은 노인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4.45, p < .001). 즉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성공적 노화의 수준이 더 높았다. 하지만 성

공적 노화수준은 다른 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종

교적 영성은 성(t = -3.12, p < .01)과 연령(F 

= 4.74, p < .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는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80대 이상 집단

에서 70대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실존적 영성은 주관적 경제수준(t = -3.03, 

p < .01)과 연령(F = 4.89, p < .01)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류층이상 집단이 저

소득층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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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인 구분
성공적 노화 종교적 영성 실존적 영성

M (SD) M (SD) M (SD)

성

남성(n=115) 2.86 (0.41) 3.48 (0.90) 3.73 (0.69)

여성(n=197) 3.08 (0.40) 3.79 (0.80) 3.80 (0.67)

t 값 -4.45*** -3.12** -0.88

교육수준

고졸미만(n=178) 3.02 (0.45) 3.67 (0.84) 3.71 (0.69)

고졸이상(n=126) 2.98 (0.38) 3.71 (0.88) 3.85 (0.65)

t 값 0.93 -0.41 -1.86

배우자유무

배우자 유(n=176) 2.98 (0.37) 3.65 (0.86) 3.82 (0.62)

배우자 무(n=136) 3.03 (0.46) 3.72 (0.85) 3.70 (0.74)

t 값 1.13 0.78 -1.58

주관적

경제수준

저소득층(n=117) 2.97 (0.43) 3.61 (0.86) 3.63 (0.73)

중류층이상(n=184) 3.03 (0.41) 3.80 (0.68) 3.86 (0.63)

t 값 -0.97 -1.30 -3.03
**

연령 60대(n=110) a 2.97 (0.44) 3.73 (0.83) 3.86 (0.63)

70대(n=157) b 2.98 (0.38) 3.55 (0.83) 3.65 (0.69)

80대 이상(n=43) c 3.13 (0.47) 3.98 (0.91) 3.94 (0.69)

F 값 2.40 4.74
** 4.89**

Scheffé b < c b < a = c

** p < .01. *** p < .001.

표 2.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성공적 노화 및 영성의 평균 차이

또한 70대 집단에 비해 60대 집단과 80대 이

상 집단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성공적 노화,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 모

두 교육수준이나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

성공적 노화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및 영

성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에 제

시되어 있다. 성공적 노화는 신체 기능을 제

외한 모든 연구변인들과 유의하게 강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즉 노인들의 인지 기능(r = 

.47, p < .001)이 우수하고, 종교적 영성(r = 

.43, p < .001)과 실존적 영성(r = .58, p < 

.001)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성의 하위 요인인 종

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 간에도 높은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r = .67, p < .001). 즉 어

느 한 영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다른 영성

의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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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종교적 영성 실존적 영성

성공적 노화 3.01 .42 .01  .47***   .43***  .58***

신체 기능 3.33 .72 - .16** .03 .16**

인지 기능 3.05 .52 -  .18**  .41***

종교적 영성 3.68 .85 -  .67***

실존적 영성 3.78 .68 -

** p < .01. *** p < .001.

표 3.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312)

밖에 노인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은 종교적 

영성보다는 실존적 영성 수준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3. 영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인구학적 배경과 신체 기능 및 인지 

기능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

한 후에 영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추가적

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인구학적 배경변

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 때 연령

을 제외한 성, 교육수준, 경제수준, 배우자유

무는 가변수화해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신

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런 후, 3단계에서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

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표 4에서 인구학적 배경변인들만 투입된 1

단계 모형에서는 성(β = .29, p < .001)이 성

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

났고, 설명력은 8%였다(F = 4.71, p < .001). 2

단계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추가로 투입

한 결과, 인구학적 배경변인 가운데 성(β = 

.20, p < .01)은 지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인지 기능(β = 

.45, p < .001)이 성공적 노화를 유의하게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은 1단계 

모형보다 설명력이 19% 증가하여 전체 성공

적 노화 변량의 27%를 설명하였다(F = 15.12, 

p < .001). 3단계 모형에 종교적 영성과 실존

적 영성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성(β = .16, p 

< .01)과 인지 기능(β = .27, p < .001)이 지

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

타났으며, 실존적 영성(β = .44, p < .001)이 

성공적 노화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2단계 모형보

다 18% 증가하여 성공적 노화 전체 변량의 

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5.72, 

p < .001). 이를 종합해보면, 성공적 노화에 가

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존적 영성, 

인지 기능, 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실

존적 영성은 인구학적 배경 변인과 인지 기능

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성공적 노화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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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1단계 모형 2단계 모형 3단계 모형

b β b β b β

인구학적 배경

성  .25   .29***  .18   .20**  .14   .16**

연령 <.01 .08 <.01  .04 <.01  .03

교육수준  .06 .07  .01  .01 -.02 -.02

경제수준  .05 .06  .03  .03 -.01 -.02

배우자유무  .05 .06  .04  .05 <.01  .10

신체/인지기능
신체 기능 <.01 <.01 -.03 -.04

인지 기능  .37   .45***  .22   .27***

영성
종교적 영성  .03 .05

실존적 영성  .27   .44***

F  4.71*** 15.12*** 25.72***

R2 .08 .27 .45

ΔR2  .08***   .19***   .18***

주. 성은 남자가 0, 여자가 1로, 교육수준은 고졸미만이 0, 고졸이상이 1로, 경제수준은 저소득층이 0, 중

류층 이상이 1로, 배우자유무는 유 1, 무 0으로 코딩되었음.
** p < .01. *** p < .001.

표 4. 노인의 영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영성이 성공적 노

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공적 

노화는 성별에 따라, 종교적 영성은 성별과 

연령대별로, 실존적 영성은 경제수준과 연령

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공적 노

화에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높은 점수

를 받았으며, 종교적 영성은 남성들보다 여성

들이, 70대 집단보다 80대 이상 집단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존적 영성은 저소득

층보다 중류층 이상이, 70대 집단보다 60대 

집단과 80대 이상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수준이 남성노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박상연, 전영미, 성정혜, 이선희, 2013; 

신동민, 2012)에서도 여성노인들의 성공적 노

화점수가 남성노인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노인들보다 여성노인들의 자아통합감 수

준이 높게 나타난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삶에

서 여전히 중시되는 도구적, 직업적 역할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평생을 도구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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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왔고, 임금노동을 통

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해온 남성의 입장

에서 상실된 경제적 자원을 다른 자원으로 대

체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기가 어려

울 수 있다. 따라서 상실감은 상대적으로 크

게 느껴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할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에

는 남성노인보다 뛰어난 친화력으로 인간관계

나 사회적 참여의 범위가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종교 활동 등의 사회적 참여

로 인해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

다 성공적 노화점수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다

수 제시되었다. 신영희와 이혜정의 연구(2009)

에서도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보다 성공적 

노화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윤현숙과 원성

원의 연구(2010)에서도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

들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백지은의 연구(2010)에서도 남성노인들

이 여성노인들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bdel- 

Khalek(2006)도 남성노인집단이 여성노인집단

에 비해 행복이나 정신건강의 자기평가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성노인들

의 성공적 노화수준이 여성노인들보다 높은 

이유는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설명

하였다. 즉, 노년기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

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성공

적 노화를 자아통합으로 정의한 홍현방의 연

구(2002, 2003)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

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자아통합감,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등 다양한 개념

을 중심으로 측정해 왔으므로 개념상의 문

제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종교적 영성은 남성들보다 여성

들이, 실존적 영성은 저소득층보다 중류층 이

상이 높게 나타났으나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 모두 70대보다는 80대에서 높게 나타났

다.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영성의 차이

가 나타나지 않거나(Kirby, Coleman, & Daley, 

2004) 남성들의 영성수준이 여성들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Ford et al., 2000).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종교적 영성 수

준이 높고(신동민, 2012; 윤현숙, 원성원, 2010; 

Abdel-Khalek, 2006; Wink & Dillon, 2003), 사회

계층이 높은 집단에서 실존적 영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신동민, 2012; Wink & Dillon, 

2003). 본 연구에서 여성들의 종교적 영성수준

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의 높은 

친화력이나 사교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계지향적인 속성이 

강하므로 새로운 종교집단에 참여하고 구성원

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다. 또한 사회계층이 높은 집단에서 실존적 

영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실존적 영성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

문일 수 있다. Maslow가 욕구위계이론에서 주

장한 바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저소득층의 경우 생존의 욕구가 제대

로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위의 욕구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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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현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

을 수 있다.

또한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 모두에서 

70대보다 80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연령대가 

낮은 노인집단에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장

애 예방이나 양호한 건강상태에 보다 치중하

고 이를 유지하느라 영성에 대한 관심이 비교

적 낮은 반면, 연령대가 높은 노인집단에서는 

생물학적 능력이 감퇴하면서 건강이나 신체활

동 및 사회적 관계에 가치를 덜 부여하며, 대

신 긍정적 태도, 개인적 성장의 기회, 자기이

해, 삶의 의미 등 내면적 측면에 보다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Knight & Ricciardelli, 2003; Tate, 

Lah, & Cuddy, 2003). 성공적 노화의 중요 요소

로 질병 및 장애예방, 높은 수준의 신체 기능

과 인지 기능 그리고 적극적 사회활동참여를 

강조하는 Rowe와 Kahn의 모델에 근거해보면 

이러한 능력을 상실하는 최고령층 노인의 경

우 성공적 노화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

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70대보다 80대

에서 종교적․실존적 영성이 증가한 연구결과

는, 성공적 노화는 연령과 관련된 변화에의 

적응 과정이며, 신체적 능력의 감퇴를 수용하

고 영성적 측면으로 관심을 전환하는 것과 관

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70대에 비해 

60대의 실존적 영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Jung의 중년기 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60대는 물리적으로는 

노년기에 해당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중년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60

대의 실존적 영성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중년기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

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실존적 욕구에 기인하

는 것으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성공적 노화는 신체 기능을 제외한 

모든 변인, 즉, 인지 기능과 종교적 영성, 실

존적 영성은 모두 성공적 노화와 밀접한 관련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 기

능이 우수하고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수

준이 높은 노인들이 성공적 노화도 용이하다

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영성의 하위요인인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 간에도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였으며, 노인의 신체 기능과 인

지 기능, 성공적 노화는 종교적 영성보다 실

존적 영성과 보다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공적 노화가 인지 기능과 높은 정

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

과는 기존의 연구결과(김경호, 김지훈, 2009; 

Strawbridge et al., 2002; Tabbarah et al., 2002)와 

일치한다. Rowe와 Kahn(1997, 1998)도 성공적 

노화모델에서 인지 기능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련성을 강조하였고, Seeman과 동료들(2001)도 

노인의 인지 기능 수준이 성공적 노화와 관련

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

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향상되었

다는 연구결과(신복기, 성향숙, 김수영, 2006)

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

로 평생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

속적으로 노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공적 노화

를 용이하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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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은 모두 성

공적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성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Fry, 2000; Kirby et al., 2004; Koenig, 

George, & Titus, 2004; Wink & Dillon, 2003)와 

일치한다. Emmons, Cheung과 Tehrani(1998)는 

영적 추구는 다른 어떤 형태의 추구보다도 안

녕감과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노

인의 영성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불안과 

우울은 낮아지는 반면, 삶의 질은 높아진다고 

한다(염형욱, 정성덕, 서완석, 구본훈, 배대석, 

2005). 호스피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Thomson, 2000)에서도 영적 안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영성은 개인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자기초월로 인한 낙관적 관점을 갖게 

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게 해준다

(Strawbridge, Shema, Cohen, Robert, & Kaplan, 

1998). 이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물질적 

요인 못지않게 관념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

을 의미하므로(Collings, 2001), 성공적 노화를 

위해 영성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성공적 노화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은 종교적 영성보다 실존적 영성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공

적 노화와 영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염형

욱 외, 2005; Coleman & Hozemer, 1999)와 일치

하는 것으로, 실존적 영성이 자기실현과 관련

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Fry

의 연구(2000)에서는 내적 평화 수준으로 측정

한 영성, 즉, 실존적 영성은 지역사회에 거주

하는 노인들의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종교성(교회 참석 여부, 종교 텔레비전 

시청 등)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안녕감

의 주요한 근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종교적 영성은 활동반경이 제한된 시설거

주노인들에게는 활동반경을 확장시켜주고 적

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기여한다면, 실존적 영성은 적극적 사회참여

보다는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성

공적 노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Wink와 Dillon(2003)도 종교성은 타인과의 긍정

적 관계나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사회적 측면

의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실존

적 영성 수준의 증가는 개인적 성장, 지혜와 

같은 안녕감의 자기지향적 측면과 상관이 있

다고 하였다. 종교적 영성과 차별화되는 실존

적 영성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실존적 영성

이 성공적 노화나 신체 기능 및 인지 기능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존적 영성, 인지 기능, 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배경변인 가운데 연령, 교

육수준, 경제수준, 배우자 유무와 신체 기능 

및 종교적 영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수준과 신체 기능

은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적 자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

경은, 2013)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 배우

자 유무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연구대상

에서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상당히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

이 높았던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연

령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연구대상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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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거의 60대와 70대에 분포되어 있었던 점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실존적 영

성은 인구학적 배경변인 및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통제한 후에도 성공적 노화에 의미있

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영성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성의 

수직적 차원(종교적 영성)보다 수평적 차원(실

존적 영성)이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실존적 영성이 자기효능감과 상

호호혜적이고 순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자기효능

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영성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이다(박정묘, 2007; 박종일, 2009; Miller, 

1998; States, 2001). 또한 영성은 노인의 자아통

합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동

민, 2012; 최금주, 제석봉, 2007). 노년기는 불

안과 우울이 증가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아통

합의 과정에서 영성이 발달되는 시기이다

(Wilber, 1997). 노인들을 영성유형에 따라 실

존적 영성중심군, 실존적ㆍ종교적 영성중심군, 

종교적 영성중심군으로 구분한 연구(주은애, 

2006)에서도 실존적ㆍ종교적 영성중심군이 가

장 자아통합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종

교적 영성중심군의 자아통합감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종교적 영성은 더 큰 힘

에 대한 굴복과 자기포기로 볼 수 있으므로 

자기효능감과 역의 관계를 예측할 수도 있으

나 실존적 영성은 자신과 타인, 환경과의 초

월적 관계를 의미하므로 이는 인간관계의 개

선이나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영성, 

특히 실존적 영성은 노년기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의 효과를 상쇄시켜줄 수 있

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Kirby와 동

료들(2004)도 실존적 영성은 연령증가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저하를 완화시킴으로써 성공

적 노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실을 경험하는 

노년기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실존적 영성

은 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성공적 노

화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성별

에 따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성공적 노화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 기능 및 

영성은 성공적 노화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존적 영성은 인구학

적 배경변인 및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통

제한 이후에도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성

공적 노화를 위해 실존적 영성을 개발하기 위

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인에 대한 

통합적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성적, 실존적 욕구를 평가하고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

에서 자신의 실존적 영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주로 우

울, 상실, 죽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노인

대상 서비스를 확장하여 실존적 영성의 개발

을 지원하는 일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면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돕는 일에 실질

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주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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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자료가 단일보고자 평가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적ㆍ인지적 능력

의 감퇴를 고려해 볼 때 추후연구에서 다중보

고자 방식을 통해 성공적 노화모델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

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점이나 초등학교 졸업

의 학력이 상당 비율을 차지한 점 등은 이후 

연구대상의 표집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성공적 노화모델에서 

영성이 배제된 이유는 개념적, 방법론적 문제

에 기인한 것이다. 이후 영성이 성공적 노화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면

서 이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구의 영성 척도에서 사용하

고 있는 ‘신’의 개념을 우리나라 문화에 그대

로 번역하여 접목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영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

수성을 고려한 영성척도의 개발과 아울러 이

를 근거로 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적 배경

변인 및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통제한 후

에도 실존적 영성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성공적 노

화를 위해 신체적ㆍ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영

적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생물학적 능력

의 감퇴는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

의 감퇴를 다른 관점에서 보완하고 대처해나

갈 수 있는 다른 능력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보호요인으로서 영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능력을 

지지해주고 향상시켜나가기 위한 지원이 필요

함을 제시해주었다. 특히 실존적 영성이 성공

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물질적 

지원에 치중해 온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과

는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며, 관념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상담서비스제도의 도입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실

존적 영성은 사회적 차원의 지원 못지않게 개

인적 차원에서 함양이 가능한 노년기의 중요

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

의 확충이나 지원이 어려운 경제침체상황에서 

실존적 영성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 더욱더 유

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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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the spirituality of 

older adults in Korea. Three hundreds and fifteen older adults, aged from 61 to 91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tructured interview method was used to assess the 

successful aging, spirituality,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ing of older adults. Group mean comparisons 

showed that in general, the average level of successful aging was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dditionally, the average level of religious and existential spirituality was different by age and economic 

status. Pearson’s correlation analyse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successful aging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religious and existential spiritualit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existential spirituality was an influential and unique factor in explaining the level of successful aging 

controlling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ing of the older adul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xistential spirituality should be considered and supported as a source of well-being 

in la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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